
이 프로그램이 입력과 출력은 각각 무엇이며

본 시스템의 입력은 사용자가 관계를 정의하고자 하는 트리플이고 출력은 링크드 데이터 형식
으로 변환된 트리플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나온 출력값을 다시 입력값으로 사용해서 
다른 데이터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출력값은 데이
터간의 연결관계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용도/의도는 무엇이며

본 프로그램은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시맨틱 웹 환경에 진입장벽이 너
무 높다는 문제의식으로 인하여 신규사용자들이 복잡한 문법에 대한 이해없이 링크드 데이터
를 저작할 수 있도록 벤다이어그램 모델 preset을 이용한 저작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맨틱 웹 환경에서 특정 entity와 멀리 떨어져있는 다른 entity간의 연결관계를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연결되어있는 모든 entity를 조회하는 식의 기존의 접근은 너무 비효
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개념간의 depth값을 저장하여 같은 predicate를 가진 entity끼리는 연
결관계를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왜/어떻게 도움이 되며

위에서 소개한 두가지 용도/의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일반 유저가 어
렵지 않게 링크드 데이터관계를 저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개의 서비스에 각각 접근
해서 여러번 수행해야 되는 일을 ‘기계가 스스로 이해하는 웹’에서는 한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특히나 현행 시맨틱웹에서는 연결관계 부재로 인하여 여러 서비스가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상
황이 자주 있는데 간단하게 연결관계를 정의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본 시스템에서 정의된 relation의 포함관계는 서로에 대한 포함값을 벤다이어그램 
모델에 따라 predicate으로서 저장하게 되기 때문에 entity간의 상하관계를 즉각적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본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상하관계를 활용하여 해당계층 단계에 따라 
relation을 검색할 때 기존방법에 비해 계산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예
를들어 포함관계를 선택할 때 entity a,b 는 상하관계에 있는 만큼 선택한 predicate에 
depth index값을 부여하고 추후 entity b,c 등의 관계에도 같은 predicate가 사용된다면 통
용되는 index값을 저장하여 직접적으로 연결되지않은 a,c도 index값을 통해 그 상하관계를 
유추하는 방식을 골자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플랫폼 (윈도우 10 및 어떤 환경인지) 에서 수행되는지

- 본 프로그램은 https://github.com/kellysolow/vennRelation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exe 배포용 파일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윈도우 환경에서 무리없이 작동하리라 생

https://github.com/kellysolow/vennRelation


각합니다. 다만 다루는 파일의 용량이 큰 편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램 크기가 4기가 이하일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사용방법

0) 본 시스템은 실행시 위의 그림과같이 규칙추가,쿼리실행 버튼을 가진 ui와 출력내용을 표
기하는 콘솔창이 함께 등장합니다.

콘솔창은 출력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사용하고 실질적으로는 좌측의 규칙추가/쿼리실행 두가지 
기능이 존재합니다.

1) 규칙추가

규칙추가 버튼은 사용자가 두 개의 entity를 선택하여 relation을 구성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entity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개체를 의미합니다. 가장 기
초적인 단위가 되며 시맨틱 웹이 수많은 node와 edge로 이뤄진 graph라고 할 때, entity는 
node에 해당합니다. 규칙이란 두 개의 entity가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관계
(relation)을 의미하며 graph예시에서는 edge역할을 합니다. 규칙의 형식은 주어-서술어-목
적어(subject-predicate-object)로 이루어지며 이 3요소를 트리플(triple)이라고 합니다. 

시맨틱 웹에서는 무수히 많은 entity가 규칙들을 통해서 서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칙들을 이용해서 기계가 스스로 이해하는 웹(시맨틱 
웹)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고 가장 기초적인 연결단계의 성
립만 다룹니다.  즉 subject –predicate – object 형식으로 트리플을 서술하면, ‘subject와 
object가 predicate로 연결되었다.’ 를 의미합니다.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1-1) entity 선정
1-2) 벤다이어그램 선택
1-3) relation을 triple 형태로 입력 
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1) entity 선정

사용자는 자신이 관계(relation)를 구축하고 싶은 아무 두 개의 단어를 선택하여 relatio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맨틱 웹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단위로서, 두 개의 단어를 선택
하고 해당 단어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단어는 제약이 없으나 relation은  주어-서술어-목적어의 트리플 구조를 따라야 합니
다.

주어, 목적어에 들어가게 되는 entity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entity의 목록은 함께 첨부된 entitiesCount.xlsx 엑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벤다이어그램 선택

트리플 구조로 선택한 relation을 Linked Data 형식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시맨틱 
웹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필요한 문법형식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지만 본 프
로그램에서는 벤다이어그램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벤다이어그램은 집단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수학모형으로, 일반적으로 시맨틱 웹 
relation 등에서 자주 활용되는 모형은 아닙니다. 본 연구에서는 벤다이어그램이 relation을 
만드는데에 집단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잘표현하고, 일반 사용자들이 자주 접해본 간단한 모
델이라고 여겨 도입하였습니다.

제시된 벤다이어그램 모델중 정의하고자 하는 관계와 비슷한 것을 선택하면 시맨틱 웹의 데이
터 형식으로 정의한 관계가 자동 변환되어 저장되며, 사용자는 이 과정에서 시맨틱 웹의 데이
터형식과 문법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ex) 주어-서술어- 목적어 관계의 예시로   한국-소속하다-서울 의 관계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정의하고자 하는 관계가 양쪽의 모델중 어느 것에 부합하는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좌측의 모델은 큰원- subject,  작은 색칠된 원-object에 해당하는 관계이며
우측의 모델은  좌측원-subject, 색칠된부분 –object,  우측원-predicate에 대응하는 object
집단에 해당합니다.

1-3) relation을 트리플 형태로 입력

모델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위와같은 입력창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정의하고자 하는 관계를 subject predicate object 로 적으면 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한국 소속하다 서울 을 입력하면 됩니다.

해당 과정이 잘 수행될 경우 위와같은 콘솔창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 쿼리실행
쿼리실행에 해당하는 관계에서는 주어진 data dump에서 두 개의 entity간의 연결관계가 존
재하는지에 대한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규칙추가를 통해서 성립시킨 entity의 관계와 기존에 존재하던 
data들의 관계까지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1) entity 선정
사용자는 연결관계가 궁금한 두 개의 entity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선택하는 entity는 1)규칙추가에서 직접 만들어넣은 단어가 될수도 있고
기존 entitiesCount.xlsx 파일에 존재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사용한 한국과 서울의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쿼리를 triple 형태로 입력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triple은 
위에서 사용하던 주어-서술어-목적어 형식에서 서술어 대신 얼마나 정밀하게 검색할지를 정
하는 depth를 사용합니다.

즉 주어 depth 목적어 형식으로 검색하게 되며 약 10의 depth승만큼 주어진 data dump를 
스캔하게 되므로 너무 높은 숫자를 적게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이하 권장)

한국 2 서울  의 검색결과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정의한 (한국 – 서울)의 경우 depth를 같이 기록하기 떄문에 훨씬 빠르게 
검색되며 entitiesCount.xlsx에 존재하는 기존 entities 들은 검색에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Q. 사용자가 왜 linkeddata를 만들고 연결시켜보아야 하는가

시맨틱 웹은 문서 단위로 연결되어 고안된 목적에 따른만큼의 작동을 하는 기존웹과 다르게 
각각의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고 기계가 유기적으로 처리해주는 혜택을 누릴수 있음.

기존 웹에서 ‘병원의 필수영양소에 대한 처방을 받은 시나리오’ 상황을 생각해보면
1. 병원에서 진찰받은 영양소 기록
2. 영양소에 해당하는 식단 검색
3. 그중 환자가 선호하는 식사와 식사의 재료 판단
4. 해당 식사재료를 쇼핑몰 사이트 환자의 장바구니에 수록함

등의 각각의 손이가는 시나리오를 한단계로 축약가능함.

위의 시나리오가 이론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성립된 Linked Data 단절로 인한 요인
이 있음.

Linked Data에 대한 relation을 구성해보면서 사용자는 이러한 단절을 링크드 데이터에 대한 
세부지식없이 극복가능해짐.



시나리오
1. Michigan- Illinois 관계 정의

entitiesCount.xlsx에서 관계를 정의하고 싶은 entity를 확인하던 도중 Michigan과 Illinois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Michigan과 Illinois는 둘다 미국의 주로서 이러한 관계는 동등한 급의 entity임을 암시하는 
‘일부겹침’모델을 통해 정의하고자 한다.

해당 정의는
Michigan StatesOfAmerica Illinois로 수행하였으며 
일부겹침모델에서 좌측원-Michigan  우측원-StatesOfAmerica  색칠부분-Illinois에 해당한
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2. 서울시 – 한국의하위행정구역 – 회기동  관계정의 및 검색

본 시스템에서 정의한 triple은 depth라는 기준을 통해서 추후 검색에 용이하게끔 기록을 남
기며 1 depth란 하나의 subject에 연결된 object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즉 subject –predicate –object 까지가 1depth이며 
subject – predicate –object(subject로 다시 작용) –predicate – object가 2 depth이다.

위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트리플은
1. 서울시 – 한국의하위행정구역 - 동대문구
2. 동대문구 – 한국의하위행정구역 – 회기동 이다.

이후 정의한 내용대로 쿼리실행버튼을 누르고
서울시 2 회기동
을 검색하면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에 대한 결과를 얻을수 있다.

Depth가 포함되지않은 기존의 데이터덤프의 값과의 연결관계는 검색하는데에 10의 depth승
만큼의 계산시간이 필요하지만 본문에서 정의한 값은 depth를 비교하여 결과를 얻으므로 빠
르게 포함관계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3.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England – London에   Big_Ben 이어붙이기

기존 dump에는 England – capital(서술어) – London 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

본 시나리오 에서는 여기에 Big_Ben이라는 런던에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탑을 
이어붙이고자 한다.

규칙추가-포함모델선택

London cultural_properties Big_Ben

위의 정의로 인하여
England – capital –London – cultural_properties – Big_Ben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England의 경우 직접 정의하지 않은 상태로 depth값이 지정되지않아 시나리오 1,2와
는 다르게 depth에 따라 직접 subject에 연결된 모든 object를 조회하는식으로 검색이 진행
된다.

England 2 Big_Ben의 결과물은 다음과같다.



+)Depth가 활용되는 예시 London – leader-  Boris_Johnson

Big_Ben을 추가한후 검색하는것처럼 정의하지 않고도 이미 존재하는 entity에 대해서 depth
에 따른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data dump에 London-leader-Boris_Johnson이 존재하는데
이를 활용해서 England – capital –London – leader –Boris_Johnson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다.

쿼리실행
England 2 Boris_Johnson 입력

-


